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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에서 포괄적 개념의 여성근로자 안전 상황을 성인지적으로 고찰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내외 규정 및 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살펴봄.  

■   여성근로자로서 일하면서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 작업장 내 안전보건 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요구, 생애주기별 요구 및 차별 경험을 심층 분석하였음.

■   연구 결과 여성근로자 작업장 보건안전 상황 및 건강상태는 남성근로자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성별 맞춤형 안전보건 정책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III): 작업장에서 안전을 중심으로(김영택)

해외의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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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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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에서의 여성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내외 규정과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활용해 건강상태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분석결과, 작업장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반응 역시 

다르게 나타남. 

        특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작업장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규정들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적인 

(남성) 근로자상을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 규정임.

        생애주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또한 남성 보다 여성 임금근로자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와 

질병 이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설명변인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특성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값 유의수준

상수 1.725 0.024 · 70.778 0.000

사회인구학적변인

연령 0.129 0.004 0.213 28.749 0.000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0.093 0.009 0.072 10.011 0.000

생애주기 단계 순 0.033 0.004 0.056 8.430 0.000

성 (여성 임금근로자) 0.071 0.009 0.054 8.312 0.000

근무지환경 변인

사업장규모 -0.026 0.007 -0.025 -3.974 0.000

여성 집약 -0.017 0.009 -0.013 -1.985 0.047

고용형태(상용근로자) -0.072 0.010 -0.047 -7.232 0.000

안전 환경 변인

건강 및 안전 위험(경험 존재) 0.200 0.013 0.096 15.565 0.000

아픈데도 일함 0.208 0.010 0.125 20.49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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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값 유의수준

폭력 안전 경험 0.056 0.015 0.023 3.691 0.000

F 값
유의

수준
376.746 0.000

R Square 0.134

<표 2> 설명변인들이 질병 이환(이환 수 합)에 미치는 영향

특성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값 유의수준

상수 -0.164 0.054 · -3.030 0.002

사회인구학적변인

연령 0.174 0.010 0.132 17.520 0.000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0.257 0.021 0.090 12.420 0.000

생애주기 단계 0.024 0.009 0.019 2.772 0.006

성(여성 임금 근로자) 0.188 0.019 0.066 9.973 0.000

근무지 환경 변인

사업장규모 0.010 0.014 0.005 0.712 0.476

여성 집약 0.007 0.019 0.002 0.384 0.701

고용형태(상용근로자) -0.094 0.022 -0.028 -4.239 0.000

안전 환경 변인

건강 및 안전 위험(경험 존재) 1.066 0.029 0.226 36.246 0.000

아픈데도 일함 0.865 0.023 0.229 37.513 0.000

F 값 유의수준 530.513 0.000

R Square 0.175

        각 생애주기 단계별 분석 결과, 작업장에서의 건강상태나 안전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 여성 

임금근로자 집단이거나 아픈데도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 집단은 생애주기 지속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와 질병 이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작업장 위험 노출 중 근골격계 위험 노출은 전반적으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 집약적 산업에서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위험에 하루 중 절반 

이상 노출되었거나(여성 30.6%, 남성 26.4%) 하루 중 1/4 노출된 비율은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여성 18.9%, 남성 18.1%).

        작업장 위험 노출 중 물리적 위험 노출 비율은 남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나, 남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보다 

물리적 위험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인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가 경험한 하루 중 절반 이상 진동 노출 

비율이 40.0%로 나타남. 남성 집약적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하루 중 절반 이상 연기/분진 

비율은 여성 집약적 및 혼합형 집약적 산업 특성의 여성 임금근로자 하루 중 절반 이상 연기/

분진 노출 비율 보다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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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두통/눈/피로, 우울감 질환 발생 등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남.

▶   서비스 종사자 및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여성 임금근로자의 요통 경험의 비율은 거의 

20%에 이르고 있고,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요통 경험의 비율은 25% 이상임.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별 및 직종별 상지근육통 발생 분포차이가 있는 집단은 전문가 

및 관리직 종사자(남성 13.0%, 여성 16.8%), 사무 종사자(남성 9.6%, 여성 13.3%), 서비스 

종사자(남성 17.7%, 여성 35.7%), 판매 종사자(남성 10.0%, 여성 16.0%),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남성 33.5%, 여성 44.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남성 27.6%, 여성 36.9%), 

단순 노무직 종사자(남성 15.1%, 여성 26.4%)인 것으로 나타남.

        폭력 안전인 경우 여성 임금금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성차별, 성적관심, 성희롱 측면에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집약형 산업인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중 1.7%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 중 4.6%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하였음. 

        작업장에서 안전 정보 및 안전소통창구, 안전보건위원회 존재 여부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불리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 정보 및 안전 소통 창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혼합형 산업(남성 17.7%, 여성 11.2%), 

남성 집약 산업(남성 24.5%, 여성 14.7%)에서 일을 할 때 일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 제공 받음 정도 중 ‘매우 잘 받고 있음’ 비율이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실태조사 안전 인식 및 태도 관련 주요 분석 결과

▶   일 관련 안전의식 수준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 인식 수준이 높은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3.26으로 낮음과 높음의 중간인 ‘보통’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이 부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작업장에서의 도구가 여성근로자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14.8%가 부적합하고 응답함. 작업장에서의 도구가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기에 부적합으로 인하여 사고 경험 비율은 4.7%로 나타남.

▶   임신 여성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수칙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 실시 여부를 살펴 보면 

그러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83.3%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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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제언

      포커스그룹 인터뷰 주요 분석 결과 

▶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낙상과 미끄러짐임. 

▶   화상도 자주 경험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인데, 제조업은 납땜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 도구로 

인해, 학교급식종사자는 음식하면서 다루는 뜨거운 물이나 기름 등에 의해 잦은 화상 사고를 

경험함.

▶   여성노동자들은 매우 큰 중량물을 옮기지는 않지만, 식판이나 1리터 주사용액 같은 작은 

물품들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함.

▶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허리, 무릎, 팔, 다리 등의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함. 이러한 증상들은 일을 하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을 괴롭혀, 노동자들은 이를 골병, 고질병이라고 표현함. 

▶   여성노동자들은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두려움을 호소함. 제조업 

종사자는 전자제품의 불순물을 닦을 때 사용하는 유기용제, 병원종사자는 간호사나 

청소노동자 등 직종에 따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암제, 항생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들, 급식종사자들은 식기를 세척하거나 조리실 내부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들의 유해함을 토로함.

▶   병원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감염성 환자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청소노동자의 경우 그 환자가 어떤 감염성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청소를 하면서 에이즈환자의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함.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그 고객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환자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 고객이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인해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함.

<표 3> 작업장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개선방안 

주체 내용

정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규정과 정책 마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기반한 안전 평가, 위험 예방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포괄적 규정

*안전관리위원회에 성별 비율 포함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 및 안전교육 수행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신체에 적합한 보호장비 구축 및 제공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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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내용

고용주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한 안전 평가 및 위험 예방

*성인지적 관점의 안전교육 시행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안전건강 관련 운영위원회 구성

*안전관리자의 성별

*작업장 내 안전 평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와 행동범위를 고려한 보호 장비 혹은 안전 장비 구비

*남성과 여성을 고려한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

전문가 및 연구자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조사 연구 및 가이드라인 제시

*여성중심 산업에서의 여성의 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남성 중심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남성과 여성 근로자들의 신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축적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는 작업장 안과 밖의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침([그림 1] 참조). 

이러한 것들에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심리적 작업조건, 고용 관계·경영방침 등의 작업조직, 

산업안전보건체계, 직업 외의 생활과 사회정책 등이 포함됨(EUOSHA, 2003).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에서 젠더에 의한 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고자할 때에는 이 요인들 중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재정비

▶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받거나 간과 되지 

않도록 법령안에 성별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별로 남녀 차이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과 

보호 장비를 갖출 때는 성별 신체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그림 1]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성 차이의 영향

작업 조직사회경제적

직업외적

개인적

작업 조건

산업안전보건체계

산업

안전보건결과

일반

건강

성(gender)과 산업안전보건

변화하는 노동 환경

산업 관계, 사회정책,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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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 참여 보장

▶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각 사업장   

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 시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노동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현장에서 작동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현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교육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서류에 서명만 

하는 허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매우 취약한 

실정임. 

        여성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강화

▶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과 가정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강화

        젠더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위험성 평가

▶   여성의 작업환경은 남성보다 덜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그간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젠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작업위험요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에 따라 여성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방안 

▶   시행규칙 제25조의2: 사업장 성별 근로자 분포 비례 고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제13조 3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 10조 관리감독자  

업무 추가: 성별 근로자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고려


